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초 5

월 열릴 예정이던 제8회 국제전기자

동차엑스포(IEVE)가 9월로 일정이

변경됐다.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

위원회는 안전 청정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를 내건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9월 7~10일 제주국제컨벤션

센터(ICC제주)를 중심으로 중문관광

단지 일원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차엑스포는 당초 5월 4~7일 열

릴 예정이었는데, 조직위는 최근 화상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

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개

최 시기를 백신 접종이 상당부분 진

행된 9월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조직위는 올해 전기차엑스포를 전

기차와 수소산업 등 글로벌 미래산업

의 청사진을 펼치는 장으로 마련한다.

지난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

된 분산 비대면 엑스포 개최로 안전

청정 글로벌 엑스포 의 새로운 지평

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전기차엑스

포는 올해도 관람객과 참가기업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해 현장전시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만

날 수 있는 버추얼(Virtual) 전시 등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버추얼 전시는

영국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유망 기업들이 참가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해 주목을 끌었

다. 올해는 버추얼 전시를 더욱 고도화

해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 관련 완성

차와 부품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경

쟁력을 갖춘 국내 외 기업들과 지자

체, 대학 등도 참가를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엑스포가 명실상

부한 산 학 연 관의 교류 플랫폼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엑스포 기간중 세계 32개국이 참

가하고 있는 제6차 세계전기차협의

회(GEAN) 연례총회도 열려 각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

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직위는 현장 전시와 버추얼 전

시 참가 기업들의 신청을 홈페이지

(www.ievexpo.org) 등에서 접수

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100㎞ 완주 인

증제를 13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제주올레는 그동안 제주올레 길

26개 코스 425㎞를 완주해야만 인증

이 가능했던 데서 장벽을 낮춰 도보

여행자들이 100㎞ 완주 인증으로 기

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출시

했다고 밝혔다.

100㎞ 완주 인증 제도는 기존 방

식처럼 각 코스의 시작 , 중간, 종점

스탬프를 패스포트에 찍어 인증하는

데, 걸은 총길이가 100㎞ 이상이면

누구나 스탬프가 찍힌 패스포트를

가지고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서 완

주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올레 길 완주

자는 증가 추세다. 현재까지 완주자

가 9557명으로, 4월 한달동안만 528

명이 완주했다. 현 추세로라면 6월에

는 완주자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코로나19에 지친 일상, 초록의 사려니

숲 한남시험림 걸으면서 치유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16일부터

제주 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시

험림에서 지난해 새로 개발한 산림교

육 프로그램 한남시험림에서 듣고 보

는 신비한 제주 숲 이야기! 를 활용한

숲해설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숲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한남

시험림은 명품 숲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려니숲길 내

에 있다. 사려니숲길은 제주시 봉개

동 삼나무 숲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국립산림과학원 한남시험림의 사려

니오름까지 약 15㎞에 걸쳐 이어지

는 울창한 숲길이다.

숲해설 프로그램은 숲 해설사의

숲 교육과 참여자의 체험을 통해 나

무의 성장과 숲의 변화를 이해하고,

숲과 더불어 살아온 제주의 역사, 문

화, 삶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연림과 인

공림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숲 풍

경 감상은 물론 운문산반딧불이, 제

주도롱뇽 등 다양한 희귀종들이 서

식하는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다. 난

대상록수림과 삼나무 전시림 등 난

대 아열대만의 독특한 숲 경험과 사

려니오름을 중심으로 한 산행에서

제주도 용암 지질과 지형 특성도 만

날 수 있다.

한편 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는 안전

한 탐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측

정, 물리적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

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숲 해설은 10월 31일(매주 월 화

요일은 휴무)까지 운영되며, 하루에

두 차례(오전 9시, 오후 1시) 진행된

다. 예약은 인터넷(5월-산림청 제주

산림과학연구시험림 탐방예약:

https://forest.go.kr, 6월 이후-

숲나들e 의 숲길 : https://jbs.

foresttrip.go.kr)으로 하면 된다.

문의 064-730-7272. 문미숙기자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로 장기

간 50만명대에 머물러 있던 주민등

록인구가 2014년 처음 60만명을 넘

어섰지만 인구 증가는 택지개발이나

혁신도시 조성 등 개발사업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도

심 조성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원도

심의 인구 유출을 불러 2014년 이후

일부 동 지역에서 많게는 4000명이

감소하기도 했다.

13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

한 결과 4월 기준 도내 주민등록인

구는 67만4484명으로, 2013년

(59만3806명) 대비 13.6%(8만678

명) 증가했다. 1992년(50만5784

명)부터 2013년까지 20년 넘게 50

만명대를 탈피하지 못했던 데 비하

면 빠른 증가세다. 2014년 60만

7346명으로 60만명 시대를 연 제주

인구는 제주로의 이주 열기에 혁신

도시,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의 개발

사업으로 이전보다 가파른 증가세

를 보였다.

하지만 인구 증가세 속에서도 특

정 동에선 증감이 두드러졌다. 제주

시 동 지역에서 2013년 대비 인구

가 가장 늘어난 곳은 아라동으로 1

만7928명 증가해 4월 기준 3만8176

명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삼양

동이 1만3523명 늘어난 2만5767명,

오라동이 7903명 증가한 1만5790

명으로 집계됐다. 외도동과 노형동

인구도 같은 기간 각각 5021명,

3816명 증가해 2만1982명, 5만

522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구증

가 지역의 대부분은 택지개발사업

이 추진되면서 새롭게 도시가 조성

된 곳들이다.

반면 제주시 원도심은 인구 감소

가 심각했다. 4월 기준 일도2동 인

구는 3만2678명으로, 2013년보다

4009명 감소했다. 용담2동은 2291

명 감소한 1만4625명, 용담1동은

1525명 감소한 6962명, 삼도2동은

1357명 감소한 7923명으로 집계되

는 등 일도, 이도, 용담, 건입동 등

원도심에선 모두 인구가 줄었다. 연

동 인구도 4만1949명으로 933명 감

소했다.

이 기간 제주시 7개 읍면에선 추

자면만 575명 감소해 1632명으로 나

타났다. 애월읍은 인구가 7993명 증

가해 3만7127명, 조천읍은 5028명

늘어난 2만5380명이다.

서귀포시 지역도 특정 원도심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다. 중앙동 인

구가 4월 기준 3383명으로 2013년

대비 1080명 줄었고, 송산동과 정방

동도 각각 847명, 678명 감소한

4061명, 212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혁신도시 조성으로 대단지 공동주택

이 건설된 대천동과 대륜동은 이 기

간 각각 6613명, 5821명 늘면서 인

구가 1만3878명, 1만5033명으로 증

가했다. 서귀포시 5개 읍면에선 이

기간 인구가 모두 증가했는데, 영어

교육도시 조성 등으로 대정읍 인구

가 5249명 늘어난 2만1859명으로 집

계됐다. 안덕면 인구도 1만2121명으

로 2405명 늘었다. 문미숙기자

2021년 5월 14일 금요일6 경 제

13일
코스피지수 3122.11

-39.55
▼ 코스닥지수 951.77

-15.53
▼ 유가(WTI, 달러) 66.08

+0.80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51.81 1112.19 1EUR 1394.95 1340.53

100 1050.82 1014.68 1CNY 184.10 166.58

제주 인구 증가에도 원도심에선 유출 심각

국립산림과학원은 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시험림에서 듣고 보는 신비한 제주 숲 이야기를 활용한

숲 체험을 이달 16일부터 진행한다. 사진은 사려니숲 삼나무길. 사진=난대 아열대산림연구소 제공

마늘 수확 돕는 해병 장병들 13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의 한 밭에서 해병대 9여단 장병들이 마늘 수확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